
  기획재정부는 6.30.(월)~7.11.(금) 2주간, 아시아 12개국* 재무부·중앙은행 

중견급 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 

    * 아세안(ASEAN) 8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몽골 +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동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 등을 

위해 ’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09년부터 몽골 및 중앙아시아까지 추가하여 

초청 대상국을 확대하였다. 작년까지 19년간 총 379명이 연수과정을 이수

하였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국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재정정보원, 한국거래소 등 정책현장과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산업·문화 현장방문도 확대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

이다. 참석자들은 2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금융·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내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11월에 아시아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재무부·중앙은행간 인적교류와 상호이해 증진, 

역내 경제･금융 분야 협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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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6. 30.(월) 11:00 배포 2025. 6. 30.(월) 08:00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20주년
- 우리나라 경제·금융정책 경험 공유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 도모


